
Hình thái tố và Từ 

 

I. Hình thái tố 형태소 

1. 형태소:  흔히 의미를 가진 최소의 단위라고한다. 

예:  집, 꽃 ->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대상이 있어 어휘적 형태소 (자립형식) 

   이,을,를 -> 문법적인 의미만을 나타낸다고 하여 문법적 형태소 (의존형식) 

 

2. 활용 형태론과 어휘 형태론 

활용 형태론에서는 주로 단어의 활용법 (환용 형태론)에 대하여 논하며, 어휘 

형태론에서는 복합법이나  파생법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2.1   환용 형태론 

활용이 있는 단어를 활용어 또는 용언이라고 한다.  나뉘 보면 단어성의 활용과 

서술성의 활용이 있는데 앞의 것이 취하는 어미는 단어성 어미인 사성어미이고, 뒤의 

것이 취하는 어미는 서술성 어미인 서법 어미이다. 사성 어미는 관형형 어미, 부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를 가리킨다. 서법 어미는 평사형, 의문형, 명령형 따위의 어미를 

가리킨다. 

2.2  어휘 형태론 

ㄱ. 단어의 내부 구조에 대한 연구는 단어의 구성요소를 밝히는 분석 작업으로 

단어 분석론이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단어를 형태소로 분석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ㄴ. 단어의 형성에 대한 연구는 단어가 단어와 결합하거나 각종의 접사성 

어휘소를 동반하거나 그밖에 여러 방법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밝히는 분야인데 단어 형성론이라하는 것이다.   



II.  Từ  단어 

1. Khái niệm về từ  - 단어의 정의 

단어의 규정을 다음의 2 가지 견해로 보아 왔다.  

1. 의미(개념)의 단위 연속음으로서의 단위  

2. 최소의 자립형식의 단위. 

2. Các yếu tố cấu tạo từ - 단어의 구성 요소 

한 단어가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으면 단일어라 하고, 둘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복합어라 한다.   

복합어는 그 구성 방식에 따라 다시 파생어나  합성어로 나뉘는데,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하고 합성어는 두 개이상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한다. 

2.1 Từ được hình thành từ những yếu tố cấu tạo nào?-  단어는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질까?   

한국어 단어의 구성방식을 이해하려면 형태소가 모여 단어가 만들어지는 방법을 

살펴보면 된다. 형태소가 모여 단어를 만들 때 형태소는 그 구실에 따라 어근과 접사로 

나뉘다.  

어근이란 단어를 이룰때 중심역할을 하는, 실제 의미를 가진 형태소를 말한다. 

어근은 자립적인 어근과 의존적인 어근로 나뉘는데 자립적인 어근은 품사가 명확하고 

다른 말과 자유롭게 어울려쓰일 수있는 반면, 의존적어근은 품사가 명확하지 않고 다른 

말과함께 쓰일 때 제한이 따른다. 

예: 사람-답, 사람-이, 사람-으로         (자립적어근) 

 아름-답, 아름-이(x), 아름-으로(x)  (의존적어근)  

접사는 단어 전체 의미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주로 중심 의미에 뜻을 더해 주거나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를 말한다. 접사란 어근에 붙어단어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접사는 어근앞에 붙느냐뒤에 붙느냐에따라서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뉜다.  

예:  헛-고생  (접두사)  

지우-개  (접미사) 


